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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연두교서 연설        16-01-15


1월 12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연두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도 역시 정치인답게 오바마 행정부의 긍정적인 업적을 부각시키고 실정이나 정책과실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 핵실험을 한 직후라서 그가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모두 기대했지만,  그는 북한이나 핵실험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북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북한 통치자는 원하는 것을 위하여 보채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네 들에게 세계가, 특히 미국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떼를 썼다고 봅니다. 그들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떼를 쓰며 울어대는 아이를 못 들은 적하는 부모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아이의 목적이 이뤄질 수 없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강한 경고를 분명히 북한에 주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우리나 우리 동맹국을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자멸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의심하는 자들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물어보라” 등의 언급은 강한 경고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 어디에서나 국제적 잇슈가 생기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라고 언급하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보호자라는 자긍심을 국민들에게 높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미국의 경제가 좋은 상태임을 과시했습니다. 휘발유의 소매값이 일 갤론에 $2 이하이라는 점과 실업률이 자기의 취임 초에 비하여 반으로 감소했다는 치적과 예산 적자가 75%나 줄었음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없는 통계나 숫자를 나열한 건 아닙니다.


그런 호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정적인 현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산 적자가 75%나 줄었다고 하지만  적자는 2014년에  $4,390억이며 그가 취임했을 때의 국가 채무가 거의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이 지고 있는 국가 채무는 19조 달러입니다. 이는 그의 전임자들이 누적한 국가 채무를 합친 것 보다 많습니다. 예산 적자가 늘어 나는 경향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진 국가 채무를 자손들에게 넘기는 죄를 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미국의 연간 예산은 3.7조 달러인데 세입은 3.2 조 달러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도 대학의 무상 교육, 근로자의 실업 보험 등의 선심성 정책을 펼 의도를 시사했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등의 전철을 밟자는 거랍니까?


무슬림 교도들에게  친절하라는 언급을 했지만 중동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 난민이 된 기독교인들의 수가 수백만인데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한 권고나 경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돌교인들의 원성을 샀을 것입니다.  물론 달변인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사기를 올리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의 연설을 평점하라고 한다면 저는 B+ 를 주겠습니다.  끝
